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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알고 나를 알면...백 번의 붓질, 백 개의 작품이 된다 

2024. 08. 15. ㅣ 심지언 편집장 

 

Artist Studio <11> 김서울 작가 

 

차곡차곡 정돈된 스튜디오 

단호한 공간은 주인을 닮아 

 

물감 안료·제작 과정까지 

철저한 분석·완벽한 파악 끝에 

고유의 발색·정체성 드러내려 

시판된 168색 섞지 않고 쓴다 

 

지구상 최고 수준 명작 향한 

그 첫발은 결국 본질의 탐구 

 

 

 

주문 제작한 가구에 가지런히 정렬된 168색의 물감, 발색과 내광성 테스트를 위해 직접 제작한 컬러칩, 동일한 재질의 

통에 분류돼 있는 붓과 도구들. 김서울 작가의 스튜디오는 모든 것이 작가의 설계 아래 정돈돼 있는 분석적 완벽주의자의 

공간과 같았다. 공간은 주인을 닮는 법. 작가는 김훈과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호한 문체를 좋아하고, 최상의 재료로 제

작한 지구상 최고 퀄리티의 작품을 추구한다고 했다. 1988년생 작가는 올림픽과 함께 서울의 희망을 마주한 부모님에 의

해 ‘서울’이라 이름 지어졌다. 서울을 품은 김서울은 세계를 품은 백남준을 동경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작가

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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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울 작가의 화면에는 물감, 붓, 캔버스 천과 프레임 등 재료와 도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되고 있다. 작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물감과 재료에 관한 연구는 필수라고 생각했다. ‘이 색의 안료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을까?’ ‘이 붓은 

왜 둥근 모양일까?’ 원료와 제작 과정, 각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하며 만만찮은 비용과 6년이라는 시간

을 투자했다. 요즘 보기 드문 기본에 집중하는 작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미국, 스페

인의 물감 회사에서 제작한 올드 홀란드, 크라센, 벨라아르티, 프리드릭스, 에스코다 등 최고의 재료를 모아왔다. ‘물감의 

안료 알갱이 하나하나가 지닌 빛깔과 질감’ ‘붓털 한 올 한 올이 지닌 감촉과 탄력’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해 보는 과정

을 거치며 본인이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를 완벽히 파악하고자 했다. 

 

김서울은 시판되는 168색의 물감을 섞지 않고 사용한다. 몇 년에 걸쳐 안료를 분석했는데 왜 제시된 물감을 그대로 사용

하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물감 고유의 발색이나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68색은 시판되는 가장 

많은 수의 색상으로, 제조사에 의하면 더 이상의 컬러는 소비자(작가)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작가는 전 세계 작

가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168색으로 화가로서 본인의 정체성이 반영된 물감을 실험하기로 한다. 

 

김서울 작가의 물감과 색에 대한 탐구는 그의 데뷔작 ‘애프터 드쿠닝’ 시리즈부터 시작됐다. 작가는 정방형의 화면을 168

등분으로 나눠 168색의 물감을 등위로 배치했다. 이 시리즈에는 그가 컬러 차트라고 이름 붙인 설계도 작업이 선행됐다. 

자신의 색 사용 습성과 감각을 깨고, 물감 자체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 하나하나의 색이 화면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그러기에 ‘애프터 드쿠닝’은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물감을 

얹어 놓은 것에 가까우며, 물감과 색은 작가 의도에 따라 그려진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도킹과 같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색상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채색을 찾아 붓의 질감, 물감의 묽기를 조정하고 유사한 

색상의 군집과 흩어짐 등 13가지 버전을 실험으로 펼쳐냈다. 스스로 이 과정을 통해 붓으로 물감을 바르는 방식은 모두 

연구했다고 할 만큼 충실한 실험이었다. 

 

색에 대한 탐구는 도구로 이어졌다. 필버트 패밀리 시리즈는 가장 평범한 모양인 ‘필버트’ 붓에 대한 관심의 결과다. 필버

트는 헤일즐넛과 같은 말로, 몸통은 동그랗고 머리는 마치 몸 전체를 쓸어 올려 가운데로 모은 것처럼 볼록 솟아 있는 헤

이즐넛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필버트 붓을 매개로 하는 이 시리즈는 볼록한 붓 모양으로만 그린 것으로 그 모양을 확대, 

해체 또는 조합하는 등 붓이 지닌 본래 형태를 단위 삼아 진행한 형태 실험이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전에 실험한 색의 사

용은 줄고 극단적으로 붓 터치, 획으로만 구성한 화면을 펼쳐냈다. 붓 모양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화면은 장식적 패턴이 

됐다가 구조적 건축물이 됐다가 숲, 하늘과 같은 풍경이 되기도 하며 변신, 확장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스칼라와 벡터’ 시리즈에 이르러 색과 형상에 운동성이 더해졌다. 이 시리즈는 역학에서 자연계를 

보는 두 가지 개념인 ‘벡터(VEctor)’와 ‘스칼라(Scalar)’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스칼라는 일정 양을 지칭하는 단위로 온

도, 무게, 거리, 시간 등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다. 벡터는 크기에 방향을 더한 것으로 변화, 즉 ‘운동성’을 의미한다. 이전 

작업이 색 배열과 붓 사용에 의한 형태 실험에 집중했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 붓 터치의 속력(힘)과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도입해 동사형의 화면으로 옮겨 간다. ‘스칼라’인 물감이 ‘벡터’라는 움직임을 만나 역동적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 도

킹하는 것이다. 색과 형에 운동성이 더해져 한층 자유롭고 리듬감 있는 화면과 색, 형, 붓질의 조화가 이뤄내는 미적 쾌

감이 이 시리즈의 특징이다. 

 

어린 시절 바둑을 배운 작가는 작업을 바둑에 비유해 설명했다. 바둑에서 모든 수는 착수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냥 두는 수는 없는 것이다. 그의 작업에도 이러한 바둑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림의 돌아가는 형세를 파악하고 착수 시

기와 위치, 그 이유를 고민하며 진행하기에 이유 없는 색과 형이 없고, 즉흥적인 요소로 읽히는 부분이 있으나 모두 근거 

있는 수와 같이 정확한 위치와 크기, 운동성을 가지고 화면 내에 위치한다고 한다. 이러한 명확함을 바탕으로 그가 추구

하는 작품은 아틀리에서 제작되는 최고의 명품차 부가티와 같이 지구상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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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hart for After De Kooning No.1’, 38×28㎝, 2016 사진=디스위켄드룸 

 

김서울은 지난 5월 잠재력 있는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제1회 계명극재회화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김 작가의 작품을 

두고 “뜨거운 추상으로 보이나 색과 색의 틈에서 보이는 이성적인 통제력, 절제와 계획된 움직임의 흔적, 그리고 재료 분

석력과 화면 구성의 실험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활동에 기대를 표했다. 전업 작가 8년 차를 맞은 작가에게 

장기적인 계획을 묻자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휘트니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는 최초의 아시안 작가가 목표라고 했다. 미국 

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에서도 인정할 만한 성취와 혁신적인 작품을 보여주겠는 것이다. 작가는 8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다섯 번째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김서울이 제시할 새로운 실험의 결과를 기대해 보자. 

 

김서울(1988)은 

국민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2024 계명극재회화상을 받았다. 디스위켄드룸(2021)과 아트딜라이트(2021, 2019)에서 

4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교토 쓰타야서점(2024), 갤러리 기체(2023), IBK 아트 스테이션, 을지예술센터(2022), 페리지갤

러리(2021) 등에서 개최한 기획전에 참여했다. 2021·2019년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됐다. 오는 24일부터 

디스위켄드룸에서 열리는 개인전 ‘도킹 왈츠’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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